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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과 정성을 담아 정갈하게 차려낸 좋은 밥상 한 상과 같은 책!

생활건강 사용설명서

저자 류영창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경복중·고

교,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. 기술고시 16회 

토목직에 합격하고, 건설부 및 대통령비서실 사회

간접자본 기획단 및 경쟁력 기획단에 근무하면서 

우리나라 물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. 

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, 공보관, 기술안전국

장, 서울지방항공청장, 한강홍수통제소장을 역임

했으며, 명예 퇴직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

회장으로 근무했다. 그는 토목공학을 전공한 건설 

기술자이다. 상하수도 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이

며 상하수도 기술사이기도 하다. 

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재직 시 물과 건강에 관해 

관심을 가지게 되었다. 그는 많은 성인병이 물 부족 

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물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업무를 수행하면

서 하루 2 리터의 물을 마시기를 권유하며 열심히 활동했다. 이와 병행하여 질병 발생 매커

니즘을 공부하면서 현대 의학의 부분적인 잘못을 느끼기 시작했다. 생활습관병 치유를 위

해서 올바른 습관으로 생활을 개선하는 한편 약에 의존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

부를 계속했다. 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, 어떤 병을 고치다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생

긴 병을 고치기 위한 약 복용, 그 부작용!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질병의 악순환의 굴레에 

빠지게 되는 환자, 패스트푸드 및 첨가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, 머지않아 닥칠 100세 

시대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. 이러한 

의학적 지식을 병마와 싸우는 환자 또는 노년 건강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

고자 노력한 그의 마음의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. 평소 ‘홍익인간(弘益人間)’의 정신으로 살아 

온 그의 생활지침의 산물로 평가해도 무방할 이유이다.

이 책은 일반인이 꼭 짚고 알아야 할 생활건강 상식들이 조목조목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되

어 있어 언제나 머리맡에 놓아두고 펼쳐볼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. 

제1편 총론에서 만성병 발생 매카니즘을 제시하고, 각종 약의 부작용 및 탄산음료, 식품

첨가물의 폐해, 생활습관병, 자연 치유 원리, 음식과 건강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. 제2편 건강

관리법에서는 비만, 혈액·혈관 건강, 소화기, 암, 뇌·정신 건강, 성 문제, 운동과 호흡 등 우

리 일상생활 및 의료계에서 다루는 전 분야에 대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실용적

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. 

건강 서적과 정보의 홍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아는 것이라고 등 돌리는 사

람을 위하여 사례를 많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다. 잘 차린 정결한 밥상 한 상과 같

은 책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듯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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